	헤어리베치 재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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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작물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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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1-290-6758

	

	 
	 
	 
	 
	 
	 

	 
	  우리나라의 농경지 이용특성상 겨울철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청정유기질 비료자원인 녹비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땅이 놀고 있는 시기에 경지에서 생산된 녹비작물은 우선 중금속 등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토양의 유기질 자원이며, 더우기 녹비작물로 두과작물이 재배되었을 때는 질소고정에 의해 화학질소비료 없이 뒷작물재배도 가능하다. 
  녹비작물 이용기술은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토양의 물리성 및 미생물상을 개선시키고 녹비의 양분을 토양에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환경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작물윤작 및 유기물시용에 의한 지력유지, 그리고 화학자재(농약,비료)의 절감을 통한 환경보전 및 건전한 농산물의 생산 등 환경농업에서 두과 녹비작물재배는 가장 기본적인 농업기술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경지면적의 상황에서 앞으로 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겨울철 두과 녹비작물의 재배는 필수적인 농업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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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헤어리베치의 월동 후 재생하는 모습

	 
	 
	 
	 
	 
	 

	 
	1. 논에서의 헤어리베치 재배기술 
  겨울철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를 재배하면 지력을 증진하여 작물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공익적 기능도 얻을 수 있다. 
  헤어리베치는 두과작물로 호기성균인 뿌리혹박테리아가 공중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하여 습해가 발생하기 쉬운 논에서는 뿌리혹박테리아의 활력이 저하되어 생육이 불량할 우려가 있으나 물빠짐이 좋은 논 또는 배수관리를 적절히 한 토양에서는 생육이 양호하다. 
  밭에 비해 수분이 많은 논에서 헤어리베치는 파종량이 많을수록 녹비수량이 증가되지만 너무 많은 량의 녹비생산 및 토양환원 후 벼를 재배하면 벼가 과번무할 수 있기 때문에 10a당 녹비의 생체수량 2ton을 수확할 수 있을 정도의 파종량인 6㎏/10a 정도가 알맞다(표 1).

	 
	 
	 
	 
	 
	 

	 
	표 1. 수원지방 논에서 헤어리베치의 파종량별 녹비생산성

	 
	파종량
(㎏/10a)

생체중
(㎏/10a)

건물율
(%)

건물중
(㎏/10a)

질소환산량
(㎏/10a) 

3
6
9

1,570
2,011
2,776

16.4
15.3
12.7

257
308
353

10.3
12.3
14.1 



	 
	주) * 파종방법 : 벼베기 10일전 입모중 산파, 파종시기 : 9월 하순.

	 
	 
	 
	 
	 
	 

	 
	  논에서의 헤어리베치 파종방법은 중생종인 벼 품종을 선택, 재배하고 벼를 수확하기 전에 입모중 산파하는 것이 좋다(표 2). 벼 수확 10일전에 완전물떼기를 한 후 입모중 산파를 하면 파종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로타리파종보다 노동력이 절감되므로 생산비도 줄일 수 있다. 

	 
	 
	 
	 
	 
	 

	 
	표 2. 수원지방 논에서 헤어리베치의 파종방법별 녹비생산성

	 
	파종방법

월동율
(%)

생체중
(㎏/10a)

건물율
(%)

건물중
(㎏/10a)

질소환산량
(㎏/10a) 

벼베기 10일전 입모중 산파
벼베기 직전 입모중 산파
벼베기 직후 로타리 산파 

41.6
49.7
57.1 

2,011
1,757
2,506 

15.3
14.8
13.5 

308
260
339 

12.3
10.4
13.6 



	 
	주) * 파종량 : 6㎏/10a , 파종시기 : 9월 하순.

	 
	 
	 
	 
	 
	 

	 
	2. 밭에서의 헤어리베치 재배기술 
  헤어리베치는 1960년대 이전에는 벼 재배시 부족한 질소비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논에서 대부분 재배되었지만 오늘날 축산의 사료작물,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의 재배면적 증가와 더불어 밭작물에서의 헤어리베치의 이용성도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헤어리베치를 그림 2에서와 같이 8월 하순 또는 9월 초순에 밭토양에 파종하면 월동 후 4월 하순에 ha당 녹비건물중 6~9ton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질소량으로 환산하면 ha당 200~300kg나 많은 양이 된다. 

	 
	 
	 
	 
	 
	 

	 
	[image: image5.jpg]223 (ton/ha)
c-nean D w

=
270
m8/20
B9/l
B9/10
09/20
101





그림 2. 헤어리베치의 파종시기별 월동 후 녹비생산성

	 
	 
	 
	 
	 
	 

	 
	표 3. 헤어리베치의 녹비투입시기별 녹비수량 및 녹비질소량

	 
	일 자

생체중
(ton/ha)

건물중
(ton/ha)

질소함량
(%)

녹비질소량
(kgN/ha) 

4월 10일
4월 20일
4월 30일
5월 10일

34.62
39.58
42.32
61.79

4.61
5.24
5.90
7.06

4.0
4.5
5.0
4.1

185
236
284
288 



	 
	 
	 
	 
	 
	 

	 
	  헤어리베치는 식물체 질소함량이 약 4% 이상으로 아주 높고(표 3) 건물중이 최고에 달하는 개화기까지 식물체의 질소함량은 거의 변함이 없어 다른 두과작물에 비해 질소생산능력이 현저히 뛰어나다. 또 헤어리베치는 식물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토양의 녹비 혼입작업이 아주 쉽다. 이에 따라 헤어리베치는 녹비환원 후 토양분해가 아주 빠르며 녹비질소의 60% 이상이 일주일 안에 토양에 방출된다. 분해시 일부 녹비질소는 유기물 투입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분해와 동시에 많은 량의 질소가 무기화되어 작물의 생육초기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3. 토양피복 및 과수원 초생작물 재배 
  일반적으로 피복작물을 재배하면 토양은 강우와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토양에 유기물공급, 토양구조 발달 및 투수성 증가, 토양내 질소공급 및 질산태 질소의 유실방지, 잡초의 억제, 토양 유용곤충 및 소동물의 증가 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겨울철에 헤어리베치의 재배에 의한 토양피복은 위와 같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헤어리베치는 내한성이 강하며 포복성 작물로서 지표에 식물체의 두터운 매트를 형성하여 겨울철 및 월동 후 토양을 피복하여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잡초억제 물질을 분비하여 다른 잡초가 생육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밭은 경사진 곳이 대부분이고 특히 경사도가 현저히 높은 강원도의 고령지채소 단지의 경우 작물재배기간 또는 휴경기간 중에도 계속되는 작토층의 유실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유실된 토양입자 및 분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겨울철 온도가 아주 낮은 산간 고랭지에서 월동되며 이용이 많이 되는 겨울작물은 현재 호밀이 대부분이다. 헤어리베치는 호밀과 같이 내한성이 높은 작물로 해발 800m의 고령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두과작물이다. 피복작물로서 호밀은 겨울철 토양유실방지 효과가 크나 이듬해 채소의 파종작업이 어렵고 호밀의 토양분해가 지연됨에 따라 뒷작물의 초기생육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단점이 있으나 헤어리베치는 분해가 빠르고 질소공급효과가 크므로 뒷작물에 이익이 많다. 강원도 중산간지인 해발 400~500m지대에서 재배한 헤어리베치의 건물수량이 5월 초에 단보당 400kg/ha 정도 생산되어(표 4) 앞으로 강원도 지역의 옥수수와 채소재배 단지에서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토양에 유기물 및 질소의 공급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표 4. 강원도 산간지 찰옥수수 재배포장(해발 400m) 녹비생산량

	 
	녹비작물

파종기

생체중
(kg/10a)

건물중
(kg/10a)

건물율
(%) 

헤어리베치
호 밀 

8.23
9.27 

3,880
3,080 

360
500 

9.2
16.2 



	 
	주) * 5월 13일 조사.

	 
	 
	 
	 
	 
	 

	 
	  뿐만 아니라 헤어리베치는 과수원의 초생작물로도 아주 유망하다. 현재 우리나라 과수원에서는 년간 3~4회에 걸쳐 화학합성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인력을 동원하여 수차례 예초작업을 통해 잡초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경운을 하지 않고 토양표면에 화학비료를 과다 시용함으로서 화학비료의 많은 부분이 빗물에 씻기어 수자원이 오염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수원 피복작물로 호밀을 재배하여 토양에 피복하는 농가가 많으나 호밀은 흡비력이 강하여 계속적으로 재배시 토양 및 과수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헤어리베치는 토양피복에 따른 잡초억제력이 좋아 거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화학비료의 유실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유기물 및 고정한 질소를 토양에 공급하여 지력을 높이고 비료를 절감시킬 수 있다. 호밀과 혼파하면 호밀의 역효과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피복력 및 유기물 공급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 또한 헤어리베치의 꽃은 타식성으로 벌의 유인작용이 뛰어나 밀원작물로의 이용도 유망시되며 봄철 및 가을철의 도시 및 농촌의 경관을 꾸미는 관광작물로서의 역할도 대단히 기대되는 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